
< 회장님 인사말씀 > 

 

1. 여러분, 반갑습니다.  

2.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준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특히, 기성전선에서 요구하는 바를 2공장 설계에 잘 반영해 준 예담건축사

무소 장동근 소장님과 시공사로 최종 선정된 만연건설 박창희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기성전선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1972년 사상공단에서 기성전선이 시작하여 

16년 후 1988년에 현재 본사의 위치인 신평공단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5. 그리고 30년 후 현재 우리가 있는 이 곳에 2공장 착공식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많은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6.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와 같은 2공장 건축이라는 대규모 투자

를 한다는 것은 기성전선의 큰 도전입니다.  

7.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얘기가 있듯이 분명히 2공장은 생산공정의 수직

계열화를 이루게 되어 기성전선의 경쟁력 강화가 될 것이고 이는 분명히 

발전의 기회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8. 2가지 당부의 얘기로 인사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9. 첫째, 안전입니다. 공사기간동안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기성

전선 임직원은 물론이고 공사관계자 여러분 모두 각별히 주의하여 완공 

시까지 무사고를 이룰 것을 당부드립니다. 

10. 둘째, 정확한 시공입니다. 30년 전 본사공장을 지을 때만 해도 워낙 시절이 

대충 건설하는 시절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화하



여 정확하고 바르게 시공하는게 당연한 시대입니다. 설계대로 올바른 자재

를 가지고 올바르게 건축해 줄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11. 기성전선은 뿌리깊은 나무입니다. 나무를 옮길 때 정성스럽게 옮기지 않으

면 아무리 뿌리깊은 나무라도 아플 수 있습니다.  

12. 새로운 터에서 더 건강하고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 

봅시다. 

 

13. 끝으로, 완공 시까지 여러가지 난관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기성전선 임직

원들과 공사관계자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믿으며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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